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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변화, 변화의 일상

 최근 접한 한 강의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듣고, UN에서 발간한 

지구온난화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인간활동으로 인해 2017년 현재 산업화 

시작 기준 약 1.0  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지구의 비가역적 변화를 

막기 위해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을 해야 한다고 한다. 비가역적이
란 시스템이 한번 바뀐 다음에 본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를 막기 위해 2100년까지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시작 기준 1.5  미
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
해 인간활동에 기인한 전지구적 CO2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까지 감소시키고 2050년에는 순제로(net zero)에 도달해야 한다. 

이 엄청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장단기간적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 보이는 풍력 발전터빈, 태양전지판, 전기자동차는 이 변화
를 실감나게 한다. 화석연료 기반의 우리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
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압력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은 그 순간이 나에게는 충격이었다. 아직
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바둑에서는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나의 판
단이 보기 좋기 나가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 충격의 순간이 채 7년이 안되
었지만, 인공지능은 놀랄 정도로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다. 대부분 사람들
의 손을 떠나지 않는 스마트폰에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개인 비서가 대기하
고 있고, 유튜브는 우리의 방문 기록을 토대로 관심 가질 만한 콘텐츠를 추천
해준다. 현재 자율주행 차량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가 되어 버
렸다. 인공 지능이 정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데이터
가 정보화 시대의 원유로 대접받고 있고,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한 전쟁이 벌
어지고 있다. 금융, 제조 등 대기업 뿐 아니라 ICT기반 스타트업 회사에서도 

Digital Transformation을 앞다투어 하고 있다.

 코로나19는 2019년도에 처음 발견되어 전세계에 퍼져 나갔고 거의 3년이 

지났지만 전세계는 아직도 그 영향아래 있다. 평생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했고,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었다. 한편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일
할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관광 산업은 극단적인 침체
를 맞이하였고, 음식 배달은 일상이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지역 격차를 심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 관련 

산업의 성장은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득 및 산업활동으로의 집

중을 가속화했다는 것이다. 글로벌 환경도 공급사슬(Supply Chain)의 취약
성을 드러내며 국가별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주로 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
나의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낸다. 4차 산업의 시대의 특징 중 하나라
고 하는 초연결성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략이 전세계를 변화의 소용돌이에 몰아 넣고 있다. 영국의 세금 정책의 변화
가 반나절이면 전세계를 돌아 각국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급진적 변화 속에서 살고 있는지 실감이 나는가? 요즘 우리
에게 체감되는 변화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리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고, 사실 그 끝이 어떻게 끝
날지 짐작하기 어렵다. 일상의 변화를 넘어서 변화가 일상이 되었다. 누군가
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고 있다. 하지만, 잠시만 앉아
서 곰곰이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변화’에 대한 ‘변함없는 사실’이 있다. 변
화는 계속될 것이고,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것이고, 그 영향도는 더 

넓어질 것이다.

 우리는 변화가 일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최근 졸업을 앞둔 학부생
을 상담하면서 20대 초반의 대학생의 입에서 ‘노후’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지금의 대학생이 마주할 실제 노후의 모습은 – 예측할 수 

없이 변하는 사회를 생각한다면 – 상상과는 비슷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불투명한 미래를 어두운 미래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미디어와 

부모세대의 가르침이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씁쓸하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살아야 하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다. 첫번째로 내실을 다지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반
드시 바뀔 유행을 따르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실력
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직장
과 집 중에 어디에서 더 오래 깨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가? 하는 일에 보람
을 느끼지 못하면 인생의 상당부분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실력이 없으면 잡지 못
한다. 그러니, 부디 실력을 키우는 일도 잊지 말길 바란다. 

두번째로 내 앞의 사람을 선대(善待)면 좋겠다. 이스털린 역설이라 불리는 

이론이 있다. 소득이 높아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도가 높아지지만, 일정 

시점을 지나면 행복도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우리의 행복한 삶
을 결정하는 것은 많은 경우 관계에서 온다. 그리고 이 관계는 다분히 상호적
(interactive)이다. 좋은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나에게 좋은 사람도 있다. 그리
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우리 학교, 특별히 우리 산업경영공학과는 이것을 하기 최적의 장소이다. 좀 

바쁘기는 하지만 다양한 과목과 충분한 지식의 습득 기회가 있다. 자주 만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일할 수 밖에 없는 조모임이 계속 다가온
다. 이번 뉴스레터의 주제인 인플레이션(In�ation)도 우리에게 당분간은 피
할 수 없는 변화일 것이다. 이 변화의 일상 속에서 불안해하기 보다 자신 앞
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도우며 자신의 길을 찾는 산업경영공학과의 구성원
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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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IME 유희천 교수
산업부,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 참석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사
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는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임헌진 한국의류시험연구
원장, 하헌철 육군본부 차장, 백남종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
재단 이사장, 임성한 웨어러블제조데이터플랫폼센터장, 오경화 한
국의류학회장, 박재희 대한인간공학회 학회장, 허 영 스마트의료
기기산업진흥재단 부이사장, 유희천 포항공대 교수를 비롯한 관계
자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원문: https://www.newspim.com/news/

view/20220330000949

포스텍 IME 송민석 교수
‘프로세스 마이닝 워크샵’ 개최, 창시자 윌 반 데르  
알스트 교수도 강연

포스텍 IME

산커뭐 행사 개최

최근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프로세
스 마이닝 창시자로 알려진 윌 반 데르 알스트 교수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송민석 포스텍 교수는 “윌 반 데르 알스트 교수 방한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프로세스 마이닝 단일 주제로 개최되는 최대규모 행
사이니만큼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한 국내외 핵심 기술과 각 분
야 대표 기업의 실제 활용사례를 집약해 준비했다”며 “프로세스 

마이닝에 관심있는 분들이 참석한다면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

idxno=441040

2022년도 제1회 산커뭐(산경인은 커서 뭐하니?)행사를 2022년 5

월 6일 금요일에 개최하였다.

졸업 후 진로소개, 학생활동 소개, 교수님과의 만찬을 즐기며 대화
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참가한 학부생들을 위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포스텍 IME 정우성 교수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장 선임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정우성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
수를 소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뜻을 기려 2013년 세
워진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
소는 차별화된 미래 전략을 연구해 

우리 사회가 당면할 미래 핵심 문
제에 대한 조망과 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곳이다. 정 교수는 “그간
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기여하는 연구
소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원문 :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2/

03/31/2JBVRKCMAVAH7JGPAL7HDXTFRA/?utm_source

=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한국보험신문, 중국은행보험보, 일본보험매일신문이 공동으로 주
최하는 제15회 아시아 보험포럼이 서울시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
소 중회의실에서 ‘디지털시대 보험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렸
다.

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디지털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인재의 문제로,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인재 수
급이 필요하다. 업계는 디지털로 무장한 똑똑한 설계사를 원한다”

고 분석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보완 취
약성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가 확
립돼야 한다”며 “결국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야 하는가
에 DT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 https://www.insnews.co.kr/design_php/news_

view.php?num=69366&�rstsec=1&secondsec=16

포스텍 IME 정광민 교수
[제15회 아시아 보험포럼] ”디지털 시대엔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루는 인재가 중요”

요기요 R&D 센터와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는 오는 11월까지 데
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라이더 수요 예측 및 배달 

현장의 라스트마일 물류 최적화를 연구할 예정이다. 포스텍 연구
팀은 물류 최적화 권위자인 김병인 교수의 조언 하에, 산업경영공
학과 최동구 교수와 채민우 교수가 공동으로 팀을 꾸렸다.

이번 연구는 전통 산업에 비해 복잡도가 높고 불확실성이 큰 배달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물류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협력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요기요와 포스텍 연구팀은 배달앱 산업이 음식 이외의 신선식품, 

생필품 배달 등 다양한 퀵커머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주
문부터 배송까지 전 물류 과정 고도화의 기반이 되는 실용적인 연
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스텍)

와 함께 최적화 기반 데이터사이언스 기술 및 라스트마일 기술 개
발 등의 산학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학 협력을 통해 배달앱의 새로운 혁신 기술인 라스트마일 

물류 최적화와 데이터 사이언스기술에 대한 공동 발전을 위한 방
안을 모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수 개발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 학술 워크숍 및 이론교육  데이터 경진대회  취업 연계형 인
턴 제도 운영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요기요와 포스텍은 올해까지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 연구를 최우
선 과제로 함께 진행하고 2023년 내 요기요 R&D산학협력센터 설
립을 계획으로 상호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원문 :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

2022/05/11/2022051185069.html

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7/18/

2022071801224.html

포스텍 IME 김병인, 최동구, 채민우 교수
요기요, 포스텍과 배달 산업의 물류 고도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
위대한상상-포스텍, 라스트마일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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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IME 서의호 명예교수
의료보국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POSTECH은 경상북도, 포항시 등 지자체와 과학 의료계 인사들
과 함께 의사과학자 양성 출범식을 가졌다. 이 출범식에서는 2023

년 개원하는 의과학대학원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의사과학자는 기초과학과 공학을 기반으로 의학지식을 갖추어 과
학 혹은 공학과 의학의 융합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의
사를 의미한다.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의 절반이 의사과학자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개발 역시 이 의사과학자들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OSTECH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급속한 초고령사회화, 포스트코
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 우수한 바이오분야 인프라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의과학대
학원을 개원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공학 기반의 연구중심의대 설립에 적극
적으로 나서왔다.

특히 이 자리에는 POSTECH의 의사과학자 양성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각별히 밝혀온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과 서의호 명예
교수도 참석했다.

원문 : https://postech.ac.kr/%ec%9d%98%eb%a3%8c%

eb%b3%b4%ea%b5%ad-%ec%9c%84%ed%95%9c-%

ec%9d%98%ec%82%ac%ea%b3%bc%ed%95%99%

ec%9e%90-%ec%96%91%ec%84%b1%ed%95%98%

ea%b2%a0%eb%8b%a4/

포스텍 IME 김광재 교수
RIST 신규 이사로 선임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하 

RIST, 원장 남수희)은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2년 제
2차(94회) 정기 이사회를 개
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당연직 이사로 선임
된 포스코 김학동 대표이사
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고, 

김광재 포스텍 부총장이 신
규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이 재선임되
었고, 박희우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신임 감사로 선임되었다.

원문: https://www.breaknews.com/879153

포스텍 IME 채민우 교수
베이지안 워크숍 개최

연구 발표 및 학술 교류를 위해 포항공과대학교 국제관 대회의실
에서 2022년도 Bayesian Nonparametrics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날 워크숍 연사자로는 Long Nguyen, Marta Catalano, Anto-

nio Lijoi, 김용대, Igor Prünster, 이주호 교수가 참가하였다.

포스텍 IME 정광민 교수
2021년 한동호 학술상 수상

2021년도 최우수논문상으로 한동호학술상을 받게 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도 한국보험학회 정기총회 및 

창립58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한국보험학회 한동호 학술상(최고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정광민 교수의 수상 논문은 지난해 7월 한
국보험학회지에 게재된 “미국 사례를 통한 사이버 위험 발생 양상 

및 개인정보 유출위험의 재정적 영향 분석과 국내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이다.

정광민 교수는 사이버 위험에 관한 보험계리적 모형 발전 연구로 

그동안 해당 분야 최우수 국제학술지에 연구논문을 다수 게재해 

왔으며, 이머징 리스크 분석,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연구
를 진행하며 국내외 리스크 관리와 보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동호 학술상은 한국보험학계의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서 1964

년 설립된 한국보험학회의 초대회장인 고 한동호 교수(성균관대)

의 보험학에 대한 기여를 기리고자 2011년 제정한 상이다. 매년 한
국보험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 발표자에
게 수여하고 있다.

원문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

idxno=930823

포스텍 IME 정우성 교수
부실 학술지 출판사, 논문 인용 부풀려

정우성 포스텍 교수와 윤진혁 숭실대 교수는 1996년부터 2018년
까지 등록된 학술논문 4857만950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출
판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과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
스(SCOPUS)’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부실 학술지 목록인 
‘비올 리스트(Beall’s list)’에 오른 학술지들을 집중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 리스트에 오른 학술지들은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학
술지를 인용한 비율이 20%에 달했다. 자기들이 펴낸 학술지끼리 

인용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인용 횟수를 늘려 학술지의 질을 의도
적으로 높게 보이도록 조작한 것이다. 공동 연구팀은 “예전에는 

학술지들이 자체적으로 논문을 인용했지만 이에 대한 검열이 강화
되자 출판사 한 곳이 여러 개 학술지를 내면서 각각의 논문을 서로 

인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원문 : https://www.donga.com/news/article/

all/20220531/113706701/1

포스텍 IME 고영명 교수
미국 산업공학 매거진 8월호에 논문 소개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고영명 교수의 IISE Tranbsactions에 이번 9월에 출판될 논문이 미국 산업공학 

매거진(the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SE) Magazine) 8월 호에 Featured Article로 소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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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IME 정우성 교수
中 논문의 경쟁력, 美 앞선다지만… 연구 분야 살펴보니 개도국형

중국의 과학 논문 경쟁력이 양과 질에서 미국 등 선진국을 앞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연구 분야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과 관련된 의학 인문사회과학보다
는 경제성장을 위한 공학 분야에 치중됐다는 뜻이다.

미국 인디애나대 컴퓨터공학과의 안용열 교수와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정우성 교수 공동 연구진은 
“경제 복잡성 개념을 과학기술 분야에 적용한 결과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형 과학 구조임을 확인했
다”라고 국제 학술지 ‘네이처 인간행동’에 밝혔다.

연구진은 경제 복잡성을 각 국가에서 발표하는 과학 논문에 적용한 결과, 선진국일수록 지수가 올라가
는 것을 확인했다.

그동안 연구하며 쌓아온 지식이 많고 여러 분야를 연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독자적 연구 분야를 가질수
록 경제 복잡성은 더 높았다.

원문 :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2/06/08/FLYGJRWTTJHVXE64LGIN5

HNHS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포스텍 IME 장봉규 교수
미래에셋자산운용, 제4회 OCIO 포럼 개최

포스텍 IME 

2022학년도 하계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연수 개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4회 OCIO(총
괄외부위탁운용)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기투자를 위한 자산운용 정책’이라는 주제로 3시간 넘게 진행
된 이번 포럼에는 학계, 기금 담당자, 기업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해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OCIO 자산운용 수준을 높일 수 방
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은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3에서는 ‘자산배분모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장봉규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발표와 
‘장기투자를 위한 자산배분모형’에 대한 패널 토론이 있었다.

원문: http://news.heraldcorp.com/view.

php?ud=20220622000647

“2022학년도 하계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연수”를 2022.08.31 

~9.1 양일간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김병인 

주임교수를 비롯한 8명의 교수가 참여하여 무은재학부생 유치 관
련, Off campus 학기제, 우수 대학원생 유치, 대학원 조교장학금 

지원, 대학원 행사 활동 및 계획, 교수초빙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포스텍 IME 조현보 교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회사 명운 가르는 핵심 질문될 것

조현보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김해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열린 경남매일 CEO 아카데
미 6차 강연에서 ‘스마트팩토리의 핵심은 데이터로부터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조현보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제조 AI 데이터 전략위원회 위원이자 스마트팩토리 국제표준기구(ISO) 

산하 연구기관 전문위원이다. 또 인공지능 국내 전문위원, LG전자 생산기술원 미래생산시스템 자문교
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이날 스마트팩토리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데이
터’라고 강조했다. 즉,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모아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화두로 떠올랐다는 말이다. 여기서 가치 창출이란 상품 품질을 높이거나 납기일을 맞추거나 생산 비용
을 줄이는 등 가치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원문: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98916

포스텍 IME 김광재 교수
대한산업공학회 차기 회장 선출

본 대한산업공학회에서는 제 25대 차기회장 투표를 실시한 결과,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
광재 교수가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선출된 차기회장은 추계학술대회 때 개최되는 정기총회(11월 4일(금), 인천대학교)에서 인준을 받은 후 

2023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며 차기회장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
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원문 : http://kiie.org/board/board.asp?b_code=6649&Action=content&GotoPage=1&B

_CATE=BBS1

포스텍 IME 서의호 교수
한림대, 하계 교수세미나 개최

한림대학교는 ‘2022학년도 하계 교수세미나’를 열고 대학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홍천 대명비발
디파크에서 열린 교수세미나는 보직교수 및 교원, 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신임교원 소개를 비롯해 행정부서 주요 업무보고와 대학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조별 

토의 자리가 마련됐다.

또 포스텍 명예교수이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서의호 교수를 초청해 ‘Rosenthal Effect: 대학 Reputa-

tion의 의미와 향상 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도 진행됐다. 

원문: https://www.news1.kr/articles/478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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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IME 김병인, 김덕영, 송민석, 최동구 교수
2022년 기초연구실(BRL) 선정

포스텍 IME 서석환 교수
4차 산업형 스마트 공작기계 ISO 국제표준 출판

포스텍 IME 장봉규 교수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연구거점 구축  
“10년간 742억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한국연구재단 ‘2022년도 기초연구
실 지원사업(Basic Research Laboratory, BRL)’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팀(김병인, 김덕영, 송민석, 최동구)이 선정되었다.

과제명은 “자율주행차 전환 시대의 스마트 신호체계 운영 기초 연구
실”이며 2022.6.1~2025.2.28 기간동안 13.75억원의 지원을 받는
다.
“자율주행차 일반차 혼재 상황에서 도시 전체 규모 교차로 신호 최

적 운영 시스템의 핵심 기초 기술 개발”을 연구 목표로 하며, (1) 교
차로 신호 운영 전략 및 제어 기술 문제 정의, (2)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 (3)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4) 빅데이터 분석 기술 개
발, (5)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 기술 개발을 연구내용으로 한
다.

본 연구실 사업에는 4명의 교수, 20여명의 대학원생과 2명의 박사
후 연구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스텍(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서석환교수의 ‘스마트 제조혁신
을 위한 가상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s, CPS) 제어 기
반 스마트 공작기계’ 국제표준(ISO 23704-1,2)이 출판됐다. 

이 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최종투표(FDIS)를 통해 승인됐
으며, 최근 국제표준으로 출판됐다.

포스텍에 따르면 ISO 23704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CPS를 컴
퓨터 수치제어(Computer Numerical Control, CNC) 공작기계에 

구체화한 세계 최초의 국제표준이다.

ISO 워킹그룹(ISO/TC184/SC1/WG11) 의장인 서 교수는 CNC 

공작기계와 스마트팩토리 분야 전문가로서 140여건의 기술문
서를 개발 발표하며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
(mother machine)인 공작기계는 국가의 기술력을 가늠하는 지표
로 여겨진다.

원문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04516536? 

OutUrl=naver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인문사회분야 학술 연구 거점 구축
과 차세대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연구소와 우수 연구자에 최대 10

년간 총 742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예비선정 발표 후 이의신청 절차를 걸쳐 최종 선정과제
를 확정한다. 이후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지급을 추진해 다음달 

1일부터 선정자들이 연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
다.

2022년 학술지원사업 신규과제 예비선정 명단 중 사회과학연구
지원 신규과제에 포항공과대학교 장봉규 교수가 포함되어 있다.

원문: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

Id=01207046632430600&mediaCodeNo=257&OutLnkCh-

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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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IME 정우성 교수
ESG경영 주목받기 5년전 지식포럼, 환경경영 의제로 제시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세계지식포럼은 지난 22년간 한국에 글로벌 트렌드를 제시하고 미래를 모색해
왔다. 이는 ‘지식으로 새 천년 새 틀을 짠다’를 주제로 2000년 개최된 제1회 포럼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세계지식포럼의 사명이기도 했다. 최신 글로벌 트렌드와 선도적 어젠다로 한국이 창조적 지식국가로 전
환하는 것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세계지식포럼의 지향점이다.

정우성 포스텍 교수가 박찬웅·조선빈·권오현·윤지성 연구원과 함께 내놓은 ‘세계지식포럼 키워드 네트
워크분석’은 이 같은 세계지식포럼의 지향점과 맥을 같이한다. 물리학을 전공한 정 교수는 복잡계·계산
사회과학 분야에서 경제와 사회의 빅데이터를 연구하고 있는 데이터 과학자다. 

정 교수는 세계지식포럼에 등장한 단어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세계지식포럼과 국내 매체 뉴
스, 국내 정책보고서에서 해당 키워드의 빈도수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했다. 세계지식포럼
에 등장한 키워드가 시차를 두고 국내 매체와 정책보고서에 어느 정도로 다뤄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

분석 결과는 확연했다. 사물인터넷(IoT)이라는 키워드는 2014년 제15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내 매체가 IoT를 키워드로 생산한 뉴스의 빈도는 1년 뒤인 2015년 정점에 달했고, 정책연
구기관이 이를 키워드로 펴낸 정책보고서는 2017년이 가장 많았다.

원문: https://drive.google.com/�le/d/1Cbe--zFIk1bDlwUlxBmNyM_kx2QAJnnD/view

포스텍 IME 이석우 교수
아우토크립트, 자율주행 보안 기술에 325억 뭉칫돈 “글로벌 TOP5 기술력”

아우토크립트는 2019년 8월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의 차량 보안 사업부가 인적분할해 설립된 회사로, 

자율주행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V2X(무선교통 네트워크)보안  IVS(내부제어 네트워크)보안  

V2G(전력통신 네트워크)보안 등 3대 자율주행 보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아우토크립트는 지난해 1

월 14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유치 후 최근 325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받았다. 누적 투자유
치금은 500억원 규모다. 이번 투자유치로 아우토크립트는 설립 3년만에 기업가치(밸류)가 1510억원
으로 껑충 뛰었다. 우수인력 확보도 투자를 끌어내는데 한몫 했다. IT인력을 구하기 힘든 요즘 아우토
크립트는 12년 이상 보안 기술을 개발해온 전문가들이 인적분할한 회사여서 기본적인 전문 인력을 

확보한데다 창업자들이 포항공대 출신이어서 우수한 후배들 영입도 쉽다는 것이다. 실제 포항공대 출
신 C레벨(최고책임자) 임원을 최근 두명이나 영입했다.

원문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051925201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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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IME 하봉문 동문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입문서 ‘셀로니스로 시작하는 데이터 기반 프로세스 분석’ 출간

포스텍 IME 정우성 교수
AI‧가상화폐 등 화두 3~4년 앞서 제시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전문업체 프로버스가 데이터 기반 프로세스 분석을 다룬 ‘셀로니스로 시작하는 데
이터 기반 프로세스 분석’을 전자책으로 내놨다. 셀로니스는 데이터에 기반해 프로세스와 경영지표를 분
석하는 독일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솔루션 제공 업체로 포춘(Fortune) 500대 기업 절반 이상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저자 중 1명인 하봉문 프로버스 대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및 포항공과대학 대학원을 졸업해 국민대학
교에서 경영정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HP에서 삼성전자 글로벌 SAP 적용 프로젝트관련 컨설팅
을 수행했고 i2 코리아 및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CA에서 기업고객 대상 컨설팅, 솔루션영업 및 마케팅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2021년 프로세스와 경영지표 분석 컨설팅 및 솔루션 개발을 위해 프로버스를 창업하고, 데이터기반 프로
세스 분석 및 경영혁신 확산과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원문 :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236

동 문 소 식

포스텍 IME 이대호 동문
휴대용 체성분 측정기 14개국 진출, 헬스케어 솔루션 사업 확장

이대호 대표는 원소프트다임을 “백엔드 플랫폼(이용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멀
티 생체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원소프트다임의 주요사업은 체성분 분석 플
랫폼 ‘피트러스’다. 해당 플랫폼은 백엔드에서 체성분 측정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포스텍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한 이 대표는 해당 알고리즘을 원소프트타임의 최대 경쟁력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알고리즘 덕분에 개인용 측정기기만 이용해도 전문가용 측정기와 유사한 수준의 결과값
을 도출할 수 있다”며 “5년여간의 시간을 투자하며 설계할 정도로 정성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원문 : https://www.fnnews.com/news/202204101837277517

포스텍 IME 고영현 동문
롯데카드 데이터사이언스 실장 역임

롯데카드는 지난 약 2년 반의 시간 동안 공격적으로 외부 인재를 영입하며 롯데의 색채를 조금씩 지
워왔다.

포항공대 박사 출신 빅데이터 전문가 고영현 상무를 BDA(Big Data Analysis)부문장으로 영입했다. 

고 상무는 삼성카드에서 비즈애널리틱스 팀장을 역임하는 등 카드사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현재 고 상무는 Digi-LOCA본부 아래 데이터사이언스실을 지휘하고 있다.

원문 :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

202204131628345840108889&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포스텍 IME 최동구 교수
태양광 모니터링 ‘김태양’ 포항공대 공동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 
친환경 투자 모햇-에이치에너지, 70억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에이치에너지는 자사의 태양광 모니터링 서비스 ‘김태양(SolarKim) 관련, 포항공과대학
교(이하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최동구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4년 여간 가상발전소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운영 기술을 연구해왔다. 김태
양 관계자는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 특허 등록으로 국내에서 인정받은 바 있다” 며 “이
번 미국경영과학회(INFORMS)의 국제학술지 ‘INFORMS Journal on Applied Analy-

tis’에 게재되면서 국제적 인정도 얻었다”고 말했다.

최동구 포항공대 교수는 “김태양의 운영사 에이치에너지와 가상발전소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기술들을 연구 개발해왔다”며 “해당 기술은 가상발전소
의 수익을 20~40%정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친환경 에너지 투자플랫폼 모햇(모두의 햇살)과 태양광 모니터링 김태양(SolarKim) 서비
스를 운영하는 에이치에너지(대표 함일한)가 70억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를 완료했
다.

H에너지는 모햇과 김태양의 성장을 통해 5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이번 시
리즈B 투자 유치는 KB베스트먼트가 주도했다.

원문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910075468628 /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844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는 세계지식포럼은 한국 사회의 화두를 앞장서 제시해 각종 주
요 매체와 정책연구기관의 보도 연구에서 트렌드를 설정하는 ‘한국 지식계의 나침반’으
로 자리 잡았다. 세계지식포럼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 가상화폐 환경 등에 관한 세계
적 전문가의 강연을 3~4년 앞서 제공하며 국가와 기업의 어젠다를 선도하는 중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정우성 포스텍 교수가 박찬웅 조선빈 권오현 윤지성 연구원과 함께 내놓은 
‘세계지식포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연구를 통해 수치로 입증됐다. 연구팀은 세계지식
포럼과 국내 주요 매체들의 뉴스, 정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 등장한 키워드 간 연관
성을 파악하는 ‘키워드 네트워크’로 세계지식포럼의 영향력을 분석했다.

원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8/77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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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IME 배익현 동문
“퀀티파이드이에스지(QESG), ESG 데이터의 게이트웨이 될 것”

포스텍 IME 조용규 동문
강남대학교 인공지능융합공학부 교수로 임용 / 
INFORMS Telecommunications and Network 
Analytics Section 의 Council Member로 선임

강남대학교 조용규 교수는 2022

년부터 2026년까지 INFORMS

의 Telecommunications and 

Network Analysis(TNA) Section

의 Member of Council로 선임되
었다.

INFORMS의 TNA는 산업공학/

경영과학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통신 및 네트워크의 분석, 효율 향
상, 최적 설계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이다. 

한편 조용규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를 POSTECH에서 통합
과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원문 : https://ie.kangnam.ac.kr/menu/1cdfe8

de0890a5cb1b93b12d49e69f08.do

ESG. ̀ Environment̀  ̀ Social̀  ̀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이 말은 좀처럼 손에 잡
히지 않는 개념이었다. 어디까지 친환경 프로젝트인지, 무엇을 사회적 프로젝트로 볼
지, 거버넌스가 뭔지 사회적 합의조차 더디게 이뤄졌기에 ESG를 수치화하거나 데이
터화하려는 시도는 국내 풍토에서 더더욱 적었다.

배익현 대표가 퀀티파이드이에스지(QESG)를 세운 이유다. ‘ESG데이터의 부족, 질적 

차이, 파편화를 혁신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QESG의 설립 모토다. 배 대표는 ESG데
이터를 만들고 활용하면서 부딪히는 한계를 넘고자 한다.

배 대표는 ESG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바라본다. ESG 요소가 민
간시장의 거래조건으로 작동하면서다. 그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밸류체인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ESG데이터 수요가 공급망 측면에서 폭발적으
로 증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확신은 십수년간 ESG 관련 업계에 몸 담으면서 체득했다. 배 대표는 포항공과대
학교 산업경영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 선임전문위원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Secondee  IBM GBS Strategy & 

Change 컨설턴트 등을 지냈다.

원문 :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

202205241530447120103474&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포스텍 IME 연창학 동문
‘CBDC 시대’ 성큼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 선정 물밑경쟁

금융권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유통에 대비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관련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은
행이 추진 중인 CBDC 모의실험이 2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과 기술을 갖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CBDC가 도입된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이 시중은행”이라면서 “CBDC 발행과 유통 등 다양한 시
나리오를 가정해보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시장을 빠르게 장
악하고 있는 빅테크와의 경쟁에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문 :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

=452176

포스텍 IME 김대식 동문
네이버 웹툰 AI 역량의 핵심, 비전 AI 스타트업 ‘비닷두’

국내 1위 웹툰 플랫폼 네이버웹툰의 AI 기술 접목이 본격화하고 있다. 2017년 설립된 

비전 AI 스타트업 ‘비닷두’가 그 핵심이다. 비닷두의 창업자이자 네이버웹툰의 AI 연
구조직을 이끄는 김대식 AI 총괄(이사)은 “1위 플랫폼이 쌓은 데이터로 작가를 완벽
히 보조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중”이라며 “그림을 못 그려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
면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포스텍 산업공학을 전공했지만, 대학 시절 병원 시스템통합(SI) 개발 업체
서 병역특례로 근무할 정도로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첫 직장 선택은 현재 

업무와 거리가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2014년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을 택했다. 대
학원에서 만난 4명의 동료와 함께 “뭐라도 해보자”는 열의에 끓어있던 김 이사는 다
양한 AI 기술 중에서도 ‘비전(이미지 인식)’에 주목해 비닷두를 창업했다.

그는 이 시기부터 비전 AI의 ‘범용성’에 주목했고, 네이버는 비닷두가 창업 3년 차에 

접어들었던 2019년 12월, 전격적인 인수합병(M&A)을 단행해 몇 가지 AI 기술을 서
비스에 녹여내는 데 성공했다. 김 이사는 AI 스타트업의 도전을 당부했다. 그는 AI를 
‘끝이 없는 존재’로 정의했다. “어떤 기술이든 발전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AI

는 2014년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한다는 점이 놀랍다”고 했고, 
“스타트업은 가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술에 취하지 말고 어떤 산업에서 매출액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끝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4118209i

포스텍 IME 주기영 동문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 “암호화폐의 가치평가  
시대 와야”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2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온
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크립토 시장이 가치평가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주 대표의 크립토퀀트는 현재 8천800개 차트의 온체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소, 채굴자, ‘고래’(비트코인 1만 개 이상 보
유자) 등 암호화폐 주요 주체들의 온체인 활동을 감지하고 이들의 

매수 및 매도 움직임을 포착해 공개하고 있다.

온체인 데이터란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관한 정보로 이를 활용해 거래된 코인 수, 지갑 주소, 채굴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주 대표는 크립토 시장의 기준이 데이터가 돼야 하며 암호화폐도 

가치투자가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고 2018년 회사를 창업한 청년 

CEO지만 크립토 시장에선 이미 ‘고인 물’로 통한다. SNS상으로
도 30만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파워 트위터리안이기도 하다.

주 대표는 “벤자민 그레이엄 이전에 증시에도 가치투자라는 개념
이 없었는데 이제는 PER이니 기업 펀더멘털이니 기본적으로 분석
한다”며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까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광란의 

파티’를 했다면 이제는 ‘스마트머니’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

no=42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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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IME 오구일 동문
메인 성장축 ‘디지털물류’ 이끄는  
오구일 삼성SDS 부사장

삼성SDS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매출의 67%를 차지하는 물
류사업이다.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면 삼성SDS의 외형확대
와 글로벌 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물류사업을 이끄는 오구일 물류
사업부장은 공급망관리(SCM) 컨설던트로 시작해 물류사업에서
만 20년 이상 한 길을 판 전문가다.

삼성SDS의 물류사업을 이끄는 이는 오구일 부사장이다. 1969년
생이 그는 1992년 포항공과대학교(현 포스텍) 학사, 1994년 동 대
학원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99년 삼성SDS SCM 컨설팅팀 컨설
턴트로 삼성맨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20년 카이스트 경영학 석
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13년 물류사업팀 상무, 2020년 스마트물
류사업부 전무를 거쳐 지난해 물류사업부장으로 선임됐다.

그가 선임된 2021년 8월 삼성SDS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IoT) 등을 적용해 기존 대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던 통합 물류
플랫폼 첼로의 중소·중견기업 버전인 첼로 스퀘어를 오픈했다. 중
국, 동남아시아에 순차적으로 오픈하면서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원문: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

ArticleView.asp?key=202207311750469600108551

&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이다빈 박사(학부 10학번)는 2014년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에
서 학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Algorithms, Combinatorics, and Optimization 

(ACO) 학제 간 융합 프로그램에서 2019년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
사 학위 논문 주제는 최적화 이론의 한 분야인 정수 계획(Integer 

Programming)과 조합 최적화(Combinatorial Optimization)에 관
한 것으로, 그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입증 받아 카네기멜론 테퍼
(Tepper) 경영대학에서 경영과학 분야 최우수 학위 논문에 수여하
는 Gerald L. Thompson Doctoral Dissertation Award를 받았고, 

또한 INFORMS Optimization Society에서 주관하는 최우수 학
생 논문상(Second-place)을 수상했다. 이후 귀국하여 기초과학연
구원(IBS) 이산수학그룹에서 박사 후 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과
정을 마쳤고, 2022년 7월 1일부로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
과에 조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다빈 박사의 연구 분야는 최적
화 이론 및 응용으로, 최근에는 확률적 최적화(Stochastic Optimi-

zation)와 데이터 기반 최적화(Data-driven Optimization) 방법론, 

그리고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에 적용되는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
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다빈 박사의 연구 논문들은 

NeurIPS, IPCO, Mathematical Programming, Mathematics of 

Operations Research, Combinatorica, Journal of Combinatori-

al Theory Series B와 같은 세계적인 저널 및 학회에 게재되고 있
다.

포스텍 IME 이다빈 동문
KAIST 산업공학과 조교수로 임용

포스텍 IME 박지웅 동문
박진호가 만난 TREND LENDING COMPANIES

박진호가 만난 Trend Leading Companies의 다섯 번째 주인
공은 박지웅 패스트트랙아시아 대표다. 패스트트랙아시아는 

2012년 국내에 컴퍼니빌더라는 개념을 소개한 회사다. 창업 

이후 10년간 설립한 회사가 무려 11개다. 이 회사들의 가치를 

모두 합하면 8000억원에 이른다.

패스트트랙아시아가 올해로 설립 10년 차를 맞았다. 지금까
지 11개 회사를 설립했으니 해마다 1개 회사를 만든 셈이다. 

병원 예약과 접수 등을 모바일앱에서 해주는 플랫폼 굿닥을 

시작으로 신선식품 판매몰 헬로네이처, 배달 플랫폼 푸드플
라이 등을 만들었고, 현재 모두 매각했다. 지금은 패스트캠퍼
스에서 사명을 바꾼 데이원컴퍼니와 공유오피스 패스트파이
브, 투자회사 패스트인베스트먼트와 패스트벤처스 등을 만들
고 운영 중이다. 매각한 회사들의 가치는 총 1000억원 정도. 

지금 운영 중인 회사들의 가치까지 합하면 총 8000억원에 이
른다고 평가된다.
“사람으로 치면 10살이 됐습니다. 모르던 걸 알고 깨우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회사를 만들고 키운다는 게 어떤 일인
지 맛을 봤다고나 할까요. 또 제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회사를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는 수는 적더라도 큰 회사를 만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지웅 대표는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스톤브릿지
캐피탈에서 수석 심사역으로 4년간 재직했다. 배달의민족, 

티켓몬스터, 크래프톤 같은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 회사에 투
자했다. 2012년 회사를 만드는 회사 ‘컴퍼니빌더’인 패스트트
랙아시아를 창업해 성인교육 스타트업 데이원컴퍼니, 공유오
피스 패스트파이브, 투자회사인 패스트인베스트먼트와 패스
트벤처스를 경영하고 있다.

원문 : http://jmagazine.joins.com/forbes/view/335945

IME NEWSLETTER 1716



D E P A R T M E N T  N E W S

박 대표를 포함한 포항공과대학교 4명의 재학생은 여전히 일반적
인 채용공고 게시와 구직자들의 응시로 구성된 생산·기능직 채용
시장 구조를 효율화하겠다며 디플에이치알을 창업하고 생산·기능
직 전용 채용 플랫폼 ‘고초대졸닷컴’을 출시했다.

이른바 ‘명문대’인 포항공대생들이 생산·기능직 채용시장을 알겠
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디플에이치알은 출범 1년여만에 보란듯이 

월간활성사용자수(MAU) 5만, 회원수 1만6000여명을 기록하며 

시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박중우 디플에이치알 대표는 “기존의 1세대 공고형 채용 플랫폼
들은 모든 회사와 직무를 포괄하고 있어 사람들이 무수히 몰리지
만, 정작 ‘유효타겟률’은 낮다”고 평가했다. 트래픽은 높지만 정작 

채용공고가 적합한 구직자에게 닿거나, 구직자들이 원하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채용속도 저하로도 이어진다.

원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0 

714165071245

엔베스터는 2015년 3월 설립된 벤처캐피탈이다. 교육·출판 중견
기업인 미래엔 그룹을 이끌던 김영진 회장이 벤처 투자를 확대하
기 위해 엔베스터를 설립했다. 엔베스터의 수장을 맡은 이는 김보
성 대표다. 오랜 기간 벤처캐피탈리스트로서 전문성을 쌓아온 그
는 엔베스터의 설립 단계부터 모기업인 미래엔과 함께 참여했다. 

김 대표는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래에셋벤처투자, 한
국기술투자(현 SBI인베스트먼트) 등에서 심사역으로 활동했다. 김 

대표는 이앤인베스트먼트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엔베스터로 둥
지를 옮겼다.

원문 : http://www.thebell .co.kr/free/content /ArticleView .

asp?key=202208111018417960106564 &svccode=

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김민희 동문은 이번 여름에 Wis-

consin-Madison,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University of Florida, 

ISE 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출처 : https://www.ise.ufl.edu/

blog/2022/03/new-faculty-join-

the-uf-ise-department/

포스텍 IME 박중우 학우
구직자 100만명인데 中企 인력난  
포스텍 창업자들 채용판 바꾼다

포스텍 IME 김보성 동문
엔베스터, 교육 출판 중견기업 ‘미래엔’의 수장 임명

포스텍 IME 김민희 동문
University of Florida, ISE학과에 조교수로 임용

한국은행이 개최한 ‘2022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에서 동상
은 포항공대 ‘MP러닝’ 팀과 서강대학교의 ‘M.V.P’ 팀이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과 포상금이 수여된다. 

참가팀들은 기준금리 결정을 검강검진, 로켓발사, 야구팀 감독영
입, 일기예보, 재판 등에 비유해 통화정택 결정과정에 대한 대학생
들의 참신한 시각을 보인 바 있다.

원문: https://www.postech.ac.kr/postech-%ED%95%99%

EC%83%9D%EB%93%A4-%ED%95%9C%EA%B5%

AD%EC%9D%80%ED%96%89-%ED%86%B5%ED%

99%94%EC%A0%95%EC%B1%85-%EA%B2%BD%EC

%8B%9C%EB%8C%80%ED%9A%8C-%EB%8F%99%

EC%83%81/

포스텍 IME 박용헌‧채민주 학우
한국은행, ‘2022 통화정책 경시대회’ 동상 수상

포스텍 IME 이호진 동문
캐주얼게임 개발사 알로하팩토리, 60억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알로하팩토리는 하이퍼캐주얼 게임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게임플레이가 쉽고 직관적이어서 남녀노
소 누구나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호진 알로하팩토리 대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
며 “150개 이상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20여개 이상의 모바일 캐주얼 게임을 출시하면서 게임 제작과정
을 고도화하고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를 통해 ‘미드코어 캐주얼’ 게임으로 장르를 확장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
고자 하는 소규모 개발사들과 함께 국내 모바일 캐주얼게임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1111361089143

심재웅 동문은 이번 여름에 KAIST 

경영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
도교수 조대곤 교수), 미국 Univer-

sity of Connecticut, Department 

of Operations and Information 

Management 에 조교수로 임용되
었다.

출처 : https://app.scholarsite.io/

jaeung-sim

포스텍 IME 심재웅 동문
미국 University of Connecticut, Department 
of Operations and Information Management 
에 조교수로 임용

포스텍 IME 최태근 동문
최태근 메디웨일 대표 “인공지능 닥터눈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도 예측”

최태근 메디웨일 대표는 “한국의 방대한 의료데이터 등을 활용해 다른 글로벌 기업보다 빠르게 닥터눈 

개발에 성공했다”며 “홀터심전도기기를 무선으로 전환한 아이리듬처럼 세상을 바꾸는 기업을 만들 것”

이라고 했다. 

메디웨일은 망막 등 안저 사진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AI기업이다. 포스텍 산업경영공학
과를 졸업한 최 대표가 안과 의사 출신인 임형택 최고의학책임자(CMO) 등과 함께 2016년 창업했다.

닥터눈을 활용하면 심혈관 건강을 파악하기 위해 눈 사진만 찍으면 된다. 촬영 후 평가까지 1분밖에 걸리
지 않는다. 최 대표는 “동네 의원에선 심장 질환 예측을 위해 CT보다 경동맥 초음파를 많이 본다”며 “닥
터눈은 정확도가 CT와 비슷한 데다 사진 촬영 방법도 쉬워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했다.

원문: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8232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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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 개념이 흐릿해진 요즘, 이제 회사 업무는 단순 생계수
단을 넘어 개개인 경력을 축적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커리어 소셜네트워크서
비스(SNS) ‘커리어리’는 이런 추세에 맟춰 재작년 2월 출시됐다. 

2015년 출범한 스타트업 퍼블리가 운영 중인 이 서비스의 누적 가
입자수는 벌써 20만명을 넘었다. 

지디넷코리아는 서울 강남구에서 커리어리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김광종 리더를 만났다. 김광종 리더는 1992년생으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사업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
학과를 수석 졸업한 그는 대학원을 중퇴한 후, 진로를 고민하던 찰
나 퍼블리에 합류했다. 현재 김 리더는 퍼블리에서 최연소 리더다. 

원문: https://zdnet.co.kr/view/?no=20220830172619

정부는 올해 초 중기부 등이 총 9297억원을 출자해 모태펀드를 마
련하고 총 1조6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
다. 모태펀드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에 투자하
는 펀드이다. 정부의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이
다.

정부가 마련한 모태펀드는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민간 투자의 자
율성과 벤처생태계의 성장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
만 1946년(세계 최초의 벤처캐피털 아메리칸리서치앤드디벨롭먼
트 설립 시기)에 시작된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 생태계와 달리, 

1990년 이후에야 시작된 한국의 벤처 투자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주도 모태펀드의 역할 덕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벤처투자 이영민 대표는 2019년 9월 임명될 당시부터 벤처 

투자의 전문성과 벤처 경영 교육자로서 공익적 마인드까지 갖춘 

적임자로 기대감을 모았다. 스타트업 투자 호황기라는 시대적 행
운까지 누린 그는 임기 3년 동안 벤처생태계 구성원들의 지지뿐 

아니라 관계 부처의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손님
처럼 머물다 떠나야 하는 공기업 대표라는 한계 속에서도 그는 공
익 펀드의 수익성과 공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원문 :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

no=22067
포스텍 ‘아쿠에이아이’ 팀(대표: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황윤태 

씨, 지도교수 최동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
일자리진흥원과 KIC-DC(Korea Innovation Center Washington 

DC)가 주관하는 ‘2022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에서 우수 팀으로 최근 선정 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FS)에서 시작한 아이코어 사업은 대학의 공
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장 연계 창업 탐색 지원사업으로, 국내에서
는 2015년 시작됐다. 올해는 7개 대학(포스텍, KAIST, 고려대, 성균

관대, UNIST, GIST, 이화여대) 실험실창업 탐색팀 중국외교육형으로 

최종 선발된 105개 팀이 미국 동부 워싱턴 DC와 서부지역인 샌프란
시스코에서 3주 동안 인터뷰 방법론을 통한 시장탐색 교육을 받았
다. 

원문 :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 

427784 

포스텍 IME 김광종 동문
92년생 포스텍 수석 졸업생, 스타트업 최연소 리더

포스텍 IME 이영민 동문
약 되는 돈, 독 되는 돈 3년 임기 마치는  
한국벤처투자 이영민 대표

포스텍 IME 황윤태 학우
포스텍 예비창업팀, 과기정통부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 우수 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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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히 생각하고, 

뜻있게 쓰겠습니다.

Postech IME :: 특집기사 2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김병인 교수

Postech IME :: 특집기사 1
금융공학 :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장봉규 & 

정광민 교수

Postech IME :: 특집기사 3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이기영 교수

이번 IME NEWSLETTER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특집기사를 구성하였습니다. 치솟는 물가, 폭락하는 주식 시장,  

급등하는 금리와 환율까지. 누구나 일상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 상황을 설명할 때 인플레이션이 자주 언급됩니다. 

뉴스를 통해 자주 들을 수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복잡한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금융공학, 물류,  경제라는  

여러 관점에서의 분석을 담아보았습니다.

Inflation

IME 발전기금을 보내주신 분들  (2022.3.1~2022.8.31, 총17명)

기부 방법

교직원  김광재, 김병인, 유희천, 서의호

동문단체  품질시스템 연구실 

동문        이승식, 현석진, 이상용, 임정훈, 이진, 유태종, 정한나, 이정혜, 홍승표, 최영대, 서효민, 김소희

특 집 기 사

SPECIAL FEATURES

기부 사용 용도에

 “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발전기금” 명기

산업경영공학과   054 279 8230

대외협력팀  054 279 2417

http://vision.

postech.ac.kr 에서 

온라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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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25%p 올린 것
을 시작으로 소위 자이언트 스텝이라 불리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
니다. 

장봉규 교수님  사실 저도 경제학 전공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하
기 쉽지는 않습니다.(웃음)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전세계에 만연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다들 

알겠지만 인플레이션은 물건의 가치가 빠르게 높아지고 통화의 가
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
나 기업들이 돈을 꾸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수요가 떨
어지게 될 것이므로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것이라 생
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지금의 경제 상황에
서 잘 작동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요.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러시
아-우크라이나 사태, 인도의 곡물 수출 금지, COVID-19로 인한 중
국의 봉쇄 조치 등의 공급 측면에서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정책만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융공학 :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장봉규 & 정광민 교수
이번 POSTECH IME NewsLetter의 특집기사 주제는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인 인플레이션(In�ation) 

입니다. 첫 번째로 금융공학에서는 인플레이션과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담기 위하여 장봉규 교수님
과 정광민 교수님께 인터뷰를 부탁드렸습니다. 장봉규 교수님께서는 자산관리 방법과 통계적 모델링을 주제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셨고, 정광민 교수님께서는 금리 리스크 관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정광민 교수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대표적으로 기준금리의 조
정)은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통화에 있어서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합니다(그림 1 참조). 

시중에 통화량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이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 소비 등의 자금 사용 빈도와 규모가 증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이 촉진되
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반대로 시중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즉, 물
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시중은행과 중앙
은행 간의 금융거래에서 활용되는 정책금리를 말하는데, 기준금리
가 인상되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가져올 때 발생
하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중은행도 

시장에서의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대출수요 감소 등 실
물경제의 통화량 축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제적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림1 통화정책과 상품시장의 관계

주: 자체 제작 그림. 좌측 그래프의 파란색(빨간색)의 변화가 우측 그래프의 파란색(빨간색) 변화로 이어짐.

2524 IME NEWSLETTER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리스크로서 각 경제 주체(정부, 기업, 가
계)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봉규 교수님   이 역시 경제학자가 답변을 하면 좋겠네요.(웃음)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명확합니다. 미국이 금리가 높고 우
리나라 금리가 낮다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서 달러를 사 두는 것
이 돈을 번다는 관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금리가 비
슷하더라도 미국 투자가 경제적으로 한국 투자보다 안전하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달러가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의 돈은 한국 주식시장에도 많이 투자되어 있
기 때문에 국내 주가도 떨어지게 되겠지요.

 사회 변화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어떤 정책이
든 제때 제대로 쓴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금리인상 정책은 경제학자
들이 보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작용
으로 기축통화국인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고통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2007~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미국이 1%대의 

금리를 5%대 정도까지 급격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금리정책
으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하게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신용파생금융
상품인 CDO에 문제가 생겨 전세계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번 금
리정책은 그 정도의 여파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더 심할 가능
성도 있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광민 교수님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물가의 상승을 의미하
기 때문에 가계의 부담을 늘리고, 수요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
니다. 실물의 가치가 화폐 가치에 비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
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효과를 누리
게 되고,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자산 또는 소득에만 의존하는 사람
들의 경우 부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따라서, 

근로의욕 저하나 실물자산으로의 투기현상이 심화되어 건전한 투
자활동을 저해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국내생산 상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
기 때문에 수입품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시장상황이 거시경제 악화로 이어지므로 정부 입장에
서는 정책적 수단(앞서 이야기한 통화정책 등)을 활용하여 방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봉규 교수님께서는 자산관리, 투자전략과 관련한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고금리·고환율 시대에는 자산관
리를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상적인
지 교수님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봉규 교수님  제 투자론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저는 수
업시간에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시장에는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ETF와 같은 지수 상품이 아닌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크게 장려하지 않습니다. 이미 관찰되
고 있지만, 시중금리가 계속 인상된다면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채
권과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대출이 쉽
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한 

투자처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세계 경제가 위축
되기 때문에 위험이 금융시장 곳곳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코인
시장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대
표적인 고정금리 상품인 정기예금에 단기로 예치하게 되고, 저는 

개인에게는 이런 전략이 당분간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가 

충분히 오른 후에는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위에서 말한 위험
자산들이 위험 대비 높은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앞으로도 COVID-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금융시장이 변
동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고 생각됩니다. 통계 분석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공학적 방
법론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해
당 분야의 최전선에서 연구를 수행하시는 만큼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장봉규 교수님  금융공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금융회사들의 위험
관리 관련한 많은 수리적·통계적 모형을 만들어 왔고, 그러한 모
형 중에는 예상치 못한 요인들을 대비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대
표적으로 은행들은 주기적으로 다양한 금융위기 시나리오를 사용
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통해 이러한 예상치 못한 요인
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로 본다면 이렇게 금융시스템
적으로 중요한(systemically important) 금융회사들이 위험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개인들에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
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고도로 발달된 IT기술이 접목된 금융시스템
이 갖춰지고 나서, COVID-19와 같은 비금융 요인에 의해 시작된 

강렬하고 장기적인 경제적인 충격에 대한 대비 방안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스템 밖의 사회 현상과 금융시장의 관련
성 등에 대한 적절한 모형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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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민 교수님께서는 경제적 리스크 관리, 모델링과 관련된 연구
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금리 및 환율 변동과 같
은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금융기관에게 매우 중요한 사
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예측에 기존 연구가 어떻게 응용되는지 궁금합
니다.

정광민 교수님  사실 어떤 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고도화된 예측 모형을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오차는 발생
하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플레이션의 확대와 같
은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또는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
황을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관계성
을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대 인플레이션 이라는 지표
를 통해 소비자물가 추이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2를 

보면 2011년 4월 이후 COVID-19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낮은 기대 

인플레이션 및 소비자 물가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동반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등을 진단하고 통화정책의 방향과 금리 변동성을 예측해볼 수도 

있겠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달하고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띠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금리인상 정책이 원인이 될 수 있나
요? 금리인상 정책이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정광민 교수님  앞서 질문에 대한 답에서 언급했듯이 경제학적으
로 예측가능한 방향 안에서 사회가 움직인다면 금리인상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기능을 유도합니다. 즉, 금리를 인상한다
는 것은 대출심리를 억제하여 금융시장으로의 투자자본 수요를 

감소시키고, 기존 리스크가 있는 자본시장(예: 주식시장)에 투자
된 자금을 금리관련 자산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총수
요 감소(그림 1 참조) 및 시중의 통화량 축소로 이어져 고물가가 억
제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의 지속적인 원·달러 환율 상
승 문제는 최초 미국 내 빠른 수요회복,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등
의 복합적 문제로 인한 일시적 고환율 현상에서 시작됐으나, 미국 

FRB(연방준비은행)의 급격한 금리인상(연속적인 빅 스텝)으로 그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시장의 금리
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고금리 관련 자산으로의 자
금이 늘어나면서 미 달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어 환율이 증
가하는 것이죠.

한 연구를 위해 최근에 저와 정광민 교수님은 한국연구재단의 사
회과학지원사업(Social Science Korea; 일명 SSK사업)에 연구비
를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 과제를 통해 향후 3년간(추후 10

년까지 확장 가능) 사회 위험관리 연구를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IRM 연구실에서는 위에서 말한 연구 외에도 KB국
민은행, 하나은행 등의 국내 금융회사와 학교 내에 연구센터를 설
립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디지털 혁신 관련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 서비스 개발, 펀드매니저와 같은 투자 전문가들을 위한 

자산관리 모형 개발, 기계학습 모형을 활용한 시장 예측 방안 등
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간은 금융과 IT가 접목된 핀테크
(Fintech)가 대세일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영역에서 핀테
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펀드매니저의 

주된 역할인 금융자산관리, 금융시장 분석을 위한 금융·비금융 데
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통계적 모형 개발 등이 주를 이루게 될 것입
니다.

 지면이 제한적이라 금리 변동성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를 한가지만 이야기하면, 규제자본(capital requirement) 추정문제
가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위험가
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 8%를 유지해야 하는데 여
신, 채권 등 다수의 자산 및 부채에 금리변동성이 영향을 주게 되
므로 BIS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험사
의 경우에도 “요구자본(손실액 기준) 대비 보유 자본량의 비율”인 

지급여력비율(RBC: Risk-based Capital)을 일반적으로 150%이
상 유지해야 하는데, 보험업의 특성상 부채비중(지급보험금)이 높
기 때문에 금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적 

금융규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이와 함께 

규제모형의 고도화와 관련한 연구도 은행 및 보험 학계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한국과 유럽의 보험규제 모형 고도화 및 비
교분석 관련한 연구논문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학술적 논의
가 발전하면서 기존 규제모형의 발전을 조금씩 유도해 가고 있습
니다.

그림2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기대 인플레이션

1 기대 인플레이션은 시장 소비자들이 1년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를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지표임.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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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김병인 교수

이번 POSTECH IME NewsLetter의 특집기사 주제는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인 인플레이션
(In�ation)인데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현재 물류와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까이는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증가부터 전세계적으로는 유통 대란으로 인한 공급 병목 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변화까
지, 물류 관점에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김병인 교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김병인 교수님은 효율적
인 알고리즘과 솔루션 개발을 통한 물류 및 공급망 관리 분야의 세계적 리더를 목표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유통 비용의 거품을 없애 물가를 낮춘다고 여겨지던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크게 올리면서 물가상승을 유
발하는 ‘역아마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께
서는 최근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크게 올리는 것은 물류의 관점
에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기술이나 프로세스를 통하여 배달 플랫폼의 ‘역아마존 효
과’를 해결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최신 연구 동향
이나 혹은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알고 계신다면 소개해주실 수 있
으신가요?

“아마존 효과”와 “역아마존 효과”라는 용어에 대해 DB조선은 다
음과 같이 정의하네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이름에 빗대 온라인 플
랫폼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현상을 '아마존 효과'라 일컫는다. 

플랫폼이 소비자·생산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가격 비교를 수월
하게 함으로써 물가를 끌어내린다는 뜻이다. 반대로 플랫폼이 수
수료 인상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현상을 '역(逆)아마존 

효과'라 한다.”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들은 설립 초기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를 보며 사업을 키워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쿠팡의 경
우 2021년 22조원의 매출을 거두며 16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갔지
만 영업적자 규모도 1조 8039억원으로 역대 최대가 되었다고 합
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21년 말부터 멤버십 비용을 70% 올
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효과로 2022년에는 영업손실액이 크게 줄
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 또한 2021년 매출액이 2조 88억원으로 7년전 대
비 70배에 가까운 성장을 보였지만 (2022년 1월 기준 앱 사용자 

2072만여명), 영업손실액도 756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 합니다. 라이더들에게 지급되는 외주용역비(인건비)가 2021년 

기준 7863억원이었는데 이중 단건배달에 사용된 금액이 574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출처: 한겨레 기사).  단건배달은 배달 속도
는 빠르지만 배달비를 높이는 요인이 되겠지요. 또한 쿠팡이츠 등
과 단건배달 경쟁이 가열되면서 라이더들의 몸값이 오르기에 인건
비의 부담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배달의 민족은 수익성 개
선을 위해 단건배달 프로모션을 중단하고 요금 체계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한편
으론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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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기 위해서 적자를 감내해 왔지만 더 이상은 유지하기가 힘
들어졌고, 시장 점유율도 어느정도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전반적인 인플레이션도 수수료 인상에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적절한 수수료의 결정은 기업의 사업전략, 수요와 공급의 역학관
계, 시장 상황 등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
일 것입니다.

물류, 유통 기업들은 빠른 시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에 적절히 대
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물류 네트워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택배기업의 경우, 16개의 Hub를 운
영하며 하루 800만개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지속적으
로 Hub의 기능 및 네트워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 박
스들은 20여개를 하나의 마대에 담아서 처리하는 등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은 지상 

14km 상공에 공중물류센터를 설치하고 드론으로 물건을 배송한
다는 Airborne Ful�llment Center (AFC) 관련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트럭과 드론을 동시에 사용하여 물류 서비스
를 실시하기 위한 최적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창고내에서의 물류 효율화를 위한 연구도 꾸
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물류
센터의 레이아웃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물류센터내에서의 저장 

및 주문 픽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최적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산업경영공학 전공자들이 풀
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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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 요기요와 협력하여 진행하시고 계신 ’배달 산업 물류 

고도화’ 연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위 연
구를 어떠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며, 또한 ‘역아마존 효과’ 문제
에 적용되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과에서는 최동구, 채민우, 송민석 교수님을 중심으로 요기요
와 산학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 기반 음식 배달 수요 예측 및 라이더 수수료 다이나믹 프
라이싱”이라는 주제로 과거 및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로 음식 배달 수요를 예측하여 라이더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라
이더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다이나
믹 프라이싱은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이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게 

하는 것으로 Uber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에는 단건배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물류비를 줄이면서도 

빠른 시간에 배송이 가능하게 하는 묶음배송을 위한 최적화 연구
도 진행해 보자고 논의중입니다. 묶음 배송 최적화는 pickup and 

delivery problem with time windows (PDPTW)라는 문제로서 

관련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고, Logistics 연구실에서는 요기요에
서 인수한 기업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제공한 경험이 있습
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물류 비용을 줄이면서도 배달 서비스의 품
질은 높일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이 ‘역아마존 효
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배달료 및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전략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것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역 아마존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류 유통이 대란을 겪으며 전 세계가 공급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교수님께서 생각
하시는 향후 예측과 전망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동안 세계 공급망은 세계 경제 성장과 더불어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게 발전해 왔었는데, 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과 자국우
선주의의 강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충격에 대처가 잘 되
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다분히 시장경제
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계 공급망
이 형성되어 왔는데, 시장 논리를 넘어서는 요인들이 발생하여 충
격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은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물류가 항구(port) 등의 

시설 능력을 초과하여 유입될 때 운송시간이 과도하게 느려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탈세계화가 일어나고 경제 안
보가 강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계화로 수혜를 입어온 한국의 경우 기존의 공급망은 어떠했으며,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공급망을 어떻게 재확충해야할지 교수님
의 생각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글로벌 경제하에서 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연구
되고 있는 기술이나 프로세스에는 무엇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은 저비용 고효율을 기반으로 세계화를 이루
어왔지만, 팬데믹, 미중 무역 분쟁 등을 겪으며 자국우선주의에 기
반한 탈세계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중국 요소수 사태,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금지 조
치, 미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문제 등에 의해 경제에 심각한 타격
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크지 않고, 무역의존도(수출입총액/GDP)가 6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안정성 높고 건실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
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수입 측면의 공급망에서는 주요 원자재
나 핵심 부품의 수입을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만 의지하는 것에
서 벗어나 공급처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가능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수출 측면에서는 우리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겠으며, 각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대
응하는 생산, 운송 및 배송 네트워크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산업공학과 경영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과
서와 과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의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
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생
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초 강대국조차도 세계화로 인한 비용절감
보다 자국의 경쟁력 유지, 고용증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리쇼어
링(reshoring)을 취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ESG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도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시안적인 

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운임이 급등하는 것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학
과 과목 경영과학 II에서 배우는 대기이론(Queuing Theory)에서 

서버의 가동률이 1에 가까워질수록 대기시간은 급격하게 증가하
는 것을 배울텐데, 이 이론으로도 병목 현상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MIT의 요시 셰피 교수는 MIT Sloan Management Review 2021

년 10월 25일에 발간된 “What Everyone Gets Wrong About 

the Never-Ending COVID-19 Supply Chain Crisis” 기사에서 공
급망 쇼크의 주된 원인은 공급업체들의 대응 능력 부족과 보조금 

지급 등의 정부의 개입으로 진단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팬데믹에 의한 충격은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
하지만 자국우선주의의 강조에 의한 공급망의 변형은 앞으로도 더 

악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세계 패권을 두고 전
쟁을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
제와 안보를 분리했던 시대에서 경제와 안보를 동일시하는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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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인문사회학부 이기영 교수

이번 POSTECH IME NewsLetter의 특집기사 주제는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인 인플레이션
(In�ation)입니다. 인문사회학부 이기영 교수님께서는 미시경제이론, 금융경제학, 정치경제학을 연구하고 계신데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충돌하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Postech IME :: 특집기사3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기사를 

읽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교수님과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해 간
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사회학부에서 경제금융 부전공을 맡고 있는 

이기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이해득실
을 따져 최선의 의사 결정과 선택을 하지만, 그 결과가 사회 전체
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개
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게임이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외부자금을 빌려 투자수익을 추구하
는 채무자와 자금의 운용을 타인이게 위탁하는 투자자 간 이해 관
계가 일치하지 않아 시장 내 여유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
고, 이로 인해 경제 전체의 투자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미시경제이론, 금융경제학, 정치경제학을 연구하시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분야의 이론이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
하여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성공 사례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한
편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비즈니스의 현황 파악(descriptive 

analytics)과 미래 예측(predictive analytics)을 하고 기업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한계를 느끼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최근 비즈니스 인텔
리전스의 다음 진화 단계로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개념이 탄생하였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의사결정 인텔리전스는 비즈니스 인텔리
전스의 확장된 개념으로 기업이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절
차와 방법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
들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빅데이터 분석 방법과 인공지능 등의 

지능정보기술뿐만 아니라, 복잡한 비즈니스 의사결정 논리를 모형

저금리 기조의 종료와 함께 경기 침체로, 투자 규모를 축소하는 기
업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격을 입었거나 입을 것
으로 예상되는 산업 또는 직군에 어떤 것이 있을지, 교수님의 견해
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크게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산업이나 

직군을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견해를 제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격한 인플레
이션의 변동은 경제주체로 하여금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진로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미래를 위
해 저축을 열심히 해봤자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저축한 잉
여 소득의 실제 가치가 하락한다면 누구도 근면한 삶을 살려고 하
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 유입되는 여유자금이 감
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여유자금을 빌려 투자를 진행하는 사업자
들이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만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의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합
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가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 관
점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꺼
리게 될 것입니다. 투자를 통해 미래에 증산된 재화의 가격이 어떻
게 변동될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미래의 경제 활
동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가격이 불안정하게 변동함에 따라 현재 

경제 활동이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지 않아 경제의 안정적인 성
장과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화하는 시스템 모델링 기법들을 포함합니다. 기업에서 의사결정 

인텔리전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기업은 의사결정 속도의 

증가, 다양한 의사결정 상황들에 대한 유연한 대처, 의사결정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편견의 개입 최소화 등의 장점들을 가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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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17학번 이화연

엄청난 포부를 갖고 미국으로 떠난 것은 아니다. 표면적인 나의 목적은 두 가지
였다. 영어 실력 늘리기와 외국인 친구 만들어 보기. 비행기로 12시간이나 걸리
는 지구 반대편에 1년이나 머물기로 결심한 사유 치고는 꽤 단순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미국이 영어 배우기 좋으니까, 다인종 사회라 친구 만들기도 좋을 

거야. 자유의 나라니까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사실은 반
복되는 일상을 떠나 그냥 멀리 떠나보고 싶기도 했다. 휴가 때마다 다른 나라로 

떠날 정도로 방랑벽이 넘치던 나는 외국에서의 장기 거주는 어떤 느낌일지 궁
금했다. 웃기지만 평소에 즐겨보던 미드 속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 보고 싶기도 

했다.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여러 산발적인 이유들을 갖고 어찌 됐든 나는 들뜬 

마음으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홀로 몸을 싣기로 결정했다. 

앞선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손해를 본 개인 또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에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물가의 변동성이 너무 높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
니다. 최근 우리나라, 미국과 같은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잇따라 기
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통화정책을 

통해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경기 침체의 효과를 반감
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을 빌리려는 

채무자의 부담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소비와 투자를 늘리려는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경
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재화, 서비스, 투자설비에 대한 수
요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의 여파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동일하
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VID-19 대유행을 거치며 생계 유지를 위해 이전부터 금융
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금리가 인상될 

경우 자신들이 갚아야할 채무가 대폭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준금
리의 변화에 대출 금리가 연동되도록 대출 상품을 설계했기 때문
입니다. 만일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이들 경제주체는 금리 인상

들뜬 마음으로 학교에 모두 모여서 오랜만의 대면 수업을 시작합
니다. 활기찬 캠퍼스를 만들 학생들과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씀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세상이 너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학생 분들도 마찬가
지겠지만, 저 역시 변해버린 세상에 아직 적응해나가는 중입니다. 

비록 2년전 일상으로의 복귀를 조금 꿈꿀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찾
아왔지만, 아직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가 쉽
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름 어른의 입장에서 이런 세상을 여러
분들에게 물려준 점에 대해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 

모두가 밝은 미래를 다시 꿈꿀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분들과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에 동반되는 소비 감소와 채무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
다. 인플레이션 대책에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주
체들에 대한 추가 대책을 정부 부처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COVID-19 대유행 당
시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자금의 상환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
록 조치를 취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금리인상 정책에 대한 보완
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와
다양성의 

나라, 
미국 

단기유학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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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C 에서의 등교 첫 날은 지금도 생생하다. 각 국에서 온 교환학
생들을 위한 수업이 있었는데, 내가 수강한 클래스에서 30여 명의 

학생 중 우연히 동양인은 나 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굉장한 이질감이었다 (물론 다른 Asian 국가에서 온 교환
학생들도 있었으나 같은 클래스가 아니었다). 심지어 같은 나라에
서 온 학생들끼리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얘기를 하고 있었고, 대부
분이 유럽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었다. 기분 탓일지 모르지만 내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모두의 어색한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무리들 사이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던 나는 조별로 자기
소개를 하고 서로 인사를 하는 시간에도 꿀 먹은 벙어리로 앉아 있
었다. “Hi, I’m Hannah and I’m from South Korea.” 이 이상 말을 

이어 나갈 문장들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관심을 갖고 10여년 이상
의 시간동안 영어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굉장한 회의감이 드는 

순간이었다. 완벽한 이방인이 된 느낌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간
단한 스몰톡도 이어나가지 못하는 나의 소극적인 모습에 자괴감이 

크게 들었던 첫 날 이 후,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앞으로 이 낯선 

땅에서의 살길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나의 생존 전략은 하루도 빠짐없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는 것이었다. 강박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집 안에만 틀어박혀 시
간을 낭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무엇보다 싫었기 때문에 스스로에
게 조금 더 엄격해지기로 했다. 캠퍼스 내에서는 파티가 많이 열린
다. Frat Party, House Party, Club Party 등 호스트의 종류와 장소
에 따라서 다양한 파티가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이벤트 또한 종종 

열리는데, 이는 Socializing 에 있어서 최적의 장소이다. 몇몇의 사
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미드에서 보는 파티들은 

문만 열고 들어가면 환영해주는 모두를 위한 파티가 아니다. 위에 

기술한 파티들은 Club Party(동아리에서 주최하는 파티)를 제외하
고는 아파트나 하우스에 사는 친구들이 파티를 여는 것이기 때문
에 보통은 호스트로부터 초대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소위 말
하는 인싸가 되어야지 미국의 파티 문화를 제대로 향유하기 수월
하다는 것이다. 웃기게 들릴 수 있지만 나는 주어진 시간동안 최대
한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다분히 인싸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으로 룸메이트와 함께 참가했던 Barn Dance 는 간단히 말하
면 다같이 버스를 타고 외딴 곳에 있는 곳간(?)으로 이동해 컨트리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맥주를 마시는 행사이다. 나는 Pre-Game 

에서 술을 왕창 먹고 취한 상태로 버스에 올라타 취기를 빌미로 만
나는 모두에게 친근한 인사를 해대며 말을 걸었다. 사실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과도 친근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미국의 문화 특성 상 

이는 크게 이상한 행동은 아니었다.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만난 독일인 Michael 은 내일 본인의 아파트 루프탑에서 풀파티가 

있다고 나와 친구를 초대하였고, 이 때 처음으로 파티에 가보게 되
었다. 독일인이지만 오스트리아에서 대학을 다니는 이 친구의 지
인들은 주로 오스트리아 친구들이었는데 이 인연으로 어쩌다 오스
트리아 교환학생 무리에 끼어 유럽에서 온 친구들과 한 학기 동안 

주로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학기 말에는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주최하여 60여 명의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였다.  

첫번째 학기가 마무리되고,  두번째 학기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
다. 친한 미국인 친구들을 사귀어 보고싶었다. 더불어 여러 국적으

아파트 테라스에서 가진 Barbeque day

할로윈 파티

캠퍼스 마지막 날 학교 동상 앞에서

캠퍼스 내 Bar에서 미국인 룸메이트들과

로 구성된 글로벌 그룹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유학을 가거나 교
환학생 신분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주로 본인과 같은 처
지에 처해있는 인터내셔널 친구들과 친해지기 훨씬 쉽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아도, 본인 살기도 바쁜 현지인이 언어가 완벽하
지 않은 외국인 친구와 각별해지기는 특별한 계기가 없이는 어려
울 것이다.  또한, 인터내셔널 그룹 내에서도 주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같은 인종끼리 어울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민자
들로 구성된 미국 사회를  ‘Melting Pot’ 이라고 부르듯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
장 멋있고 이상적인 사회라는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다. 이번 기회
로 나의 이상을 실천에 옮겨보도록 했다. 우선 미국인 룸메이트 3

명으로 구성된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헝가리, 독일, 터키, 프랑스, 

인도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한국 등 다양한 국가의 배경으로 구
성된 흥미로운 그룹을 형성하여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다. 봄 방학
에는 함께 여행을 갔고, 주말에는 함께 캠퍼스 내 Bar 에 가거나 평
일에는 각 주별로 나라별 테마를 잡아 함께 요리를 해먹기도 하며 

가끔은 미국 룸메이트들을 초대해 함께 어울리는 등  돈독한 관계
를 유지하였다. 언젠가 미국인 룸메이트 친구가 나에게 “You �t in 

America very well”( 너는 미국 사회에 아주 잘 어울려) 라고 말해
준 적이 있다. 물론 생전 발을 디뎌본 적도 없는 곳에서 적응을 하
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물 안에 갇혀 있기 보다는 해당 사회
가 표방하는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즐기려는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
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는가 싶다. 

누군가 미국의 어떤 점이 가장 좋느냐 물을 때 나는 미국의 “자유”

가 좋다고 대답하곤 했다. 이 곳에서는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크게 관심이 없다. ‘너’ 와 ‘나’ 의 거리
를 유지하면서 독립된 객체로서 타인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남들

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선이라면 한 사람의 인생을 남이 간섭할 권
리는 없다.  나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곳에서 날 것
의 ‘나’ 를 마주할 수 있었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
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등을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방법을 배웠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친구들과 함께 Nashville 로 로드 트립을 

떠났을 때였다. 네쉬빌의 밤 거리는 화려했고, 행인 하나 없는 새
벽 거리에서 우리는 마치 거리를 접수한 듯이 굴었다. 한 손에는 

미국 성조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맥주 캔을 쥔 우리는 주제곡을 

부르며 거리 곳곳을 뛰어 다녔다. 그 때 나는 이 젊음의 패기로 무
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만 같
은 기분을 느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이라는 낯선 땅을 밟고 온 후와 이전의 

나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 사람들을 

대하는 Attitude, 자신감의 정도,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미
의 기준 또한 변화해 있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를 둘
러싼 세계의 변화가 나의 자아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다. 이래서 젊을 때 밖으로 나
가보라는 말을 하는 거구나 싶었다. 이렇게 미국에서의 선물 같은 

시간들은 나에게 당연하게 느껴져 왔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
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소중한 기회를 주었고, 자유라는 가치 속에
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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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천원"

52  정광민, 데이터 기반 아이디어 경진대회, 2022.8.18-
2023.1.31,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컨설팅/컨소시엄과제(대
기업), 74,250천원

53  김병인, 강판 제조 산업용 2차원 빈패킹 솔루션 개발, 
2022.8.24-2022.12.23,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컨설팅/컨
소시엄과제(중견/중소기업), 39,500천원

54  정우성, 차세대 과학기술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2022.8.30-2023.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과제, 
45,45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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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집 후 기

EDITOR'S NOTE

이번 학기 편집부장을 맡은 20학번 여태빈입니다. 편집부장은 절
대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고맙다. 

학기 시작부터 촉박한 뉴스레터 제작 일정을 따라야 했고, 모두 새
로 들어온 편집부원들과 초보 편집부장으로 구성된 편집부라 우여
곡절도 겪었지만, 행정팀 선생님분들과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IME 

NEWSLETTER 30호를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편집 후기를 통해 모
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또한 바쁜 와중에도 뉴스레터 제작
에 힘써준 편집부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가 끝까지 뜻깊은 한 학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산책과 함께하게 된 조해인입니
다. IME newsletter 편집에 참여함으로써 학과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인터뷰 질문을 만들고 특집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색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
고 같이 고민하면서 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흔쾌히 인터뷰에 임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와중에 열심히 저희를 이끌어
주신 편집부장님, 그리고 편집부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경영공학과 21학번 변서현입니다. 1학기 때 화학
공학과 수업을 듣다 보니 산업경영공학과 사람들과 별로 친해지지 

못했고 활동 참여도 많이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번학기에 산책의 편
집부원으로 활동하면서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님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선배,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뉴스 레
터 준비하면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소 부족한 면이 있
었지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산책 편집부원으로 활동한 21학번 박준우입니다. 산업경
영공학과 소속이 된 지 얼마 안됐지만 이렇게 학과 뉴스레터를 직접 

만드는 데 기여하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특집기사를 위
해 교수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과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
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잘 마무리해주신 편집부장님과 

부원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 뉴스레터 열심히 

읽어주세요~~!

여태빈
산업경영공학과 20학번

조해인
산업경영공학과 20학번

변서현
산업경영공학과 21학번

박준우
산업경영공학과 21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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